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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지구적으로 많은 해양포유류가 어구에 얽혀 혼획되는 사례
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
다(Read et al., 2006). 특히 고래류 혼획은 해양생태계의 구조
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Crowder and Murawski, 1998; 
Norman, 2000; Jackson et al., 2001; Myers and Worm, 2003; 
Read et al., 2006) 고래류 개체수 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
부 종은 멸종에 이르기도 한다(Reeves et al., 2003). 
국내에서 고래류는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

ing commission)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이 시행된 1986년 이
후 수산업법에 의해 전면 포획이 금지되었다. 어구에 의한 폐사
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고래류 혼획 및 

좌초 관련 통계자료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6년 이후 국
립수산과학원에 의해 고래류 보존과 혼획 저감 방안 마련을 위
한 혼획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했다. 
고래류를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 보존에 대
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에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해양수산부는 관련법에 근
거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 경제적 가
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기준으로 고
래류 10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
한 2011년부터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를 통해 혼획,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보고, 처리,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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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연구 및 보존활동의 일환으로 수협과 해양경찰의 협조로 고
래류 혼획 현황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식성, 분포 
등의 생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An et al., 2004; Kim et al., 
2004; Sohn et al., 2012). Kim et al. (2013)은 2011년과 2012
년에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류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고시 발효 이후 수집된 혼획 자료를 체계적으로 최초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고시 시행 초기단계였던 까닭에 제
도 정비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중복 또는 누락
과 혼획 고래류의 오동정이 일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Kim et al. (2013)의 고래류 혼획 현황 자료 일부를 보완하
고, 혼획 개체에 대한 처리절차가 정착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고래류 혼획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국내 연안 고래류 혼획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래류 혼획 저감 및 보존과 
관리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혼획 현황 자료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시
행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류에 
대하여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발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및 수
사 기록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래류 유통증명서는 고래류를 발
견한 자가 최초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 수사과정에서 불법포
획이 아닌 혼획, 좌초·표류로 확인된 죽은 고래에 한하여 신고
인이 지정한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에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유통증명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발급번호, 신
고자, 고래종류 및 크기, 혼획, 좌초∙표류 장소 및 일시, 혼획 어
구, 처리방법, 위판장소, 해체장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자료 분석은 1)어구에 혼획되어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류
와 2)어구에 혼획되었으나 유통증명서를 발급 하지 않고 국립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인수된 고래류를 대상으로 이루어

Table 1. Number and species of bycaught cetacean in Korean waters from 2011 to 2017 

Suborder Scientific name Common name Korean nam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

Mysticeti

Balaenoptera physalus Fin whale 참고래 1 1 2 0.02

Megaptera novaeangliae Humpback 
whale 혹등고래 1 1 2 0.02

Balaenoptera brydei Bryde’s whale 브라이드고래 1 1 2 0.02

Balaenoptera acutorostrata Common 
minke whale 밍크고래 86 74 51 50 87 94 69 511 4.17

Odontoceti

Orcinus orca Killer whale 범고래 1 1 1 3 0.02

Tursiops truncatus
Common 
bottlenose 
dolphin

큰돌고래 4 9 2 13 28 0.23

Tursiops aduncus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남방큰돌고래 1 3 4 0.03

Pseudorca crassidens False killer 
whale 흑범고래 3 8 11 0.09

Grampus griseus Risso’s dolphin 큰머리돌고래 1 1 2 2 1 1 8 0.07

Globicephala macrorhynchus Short-finned 
pilot whale 들쇠고래 1 1 2 0.11

Delphinus delphis Common 
dolphin 참돌고래 266 329 357 496 428 391 652 2,919 23.81

Lagenorhynchus obliquidens
Pacific 
white-sided 
dolphin

낫돌고래 22 28 17 27 32 111 140 377 3.07

Neophocaena asiaeorientalis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상괭이 714 2,207 1,435 1,144 1,633 694 464 8,291 67.62

Phocoena phocoena Harbour 
porpoise 쇠돌고래 26 10 15 8 23 4 86 0.70

Phocoenoides dalli Dall’s porpoise 까치돌고래 1 1 1 3 0.02

Unidentified sp. Unidentified 미분류고래류 11 2 13 0.11
Total 1,129 2,654 1,880 1,735 2,215 1,300 1,349 12,2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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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고래류의 동정은 고래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유통증명서
를 발급한 각 지역 해양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하여 유통증명서
와 수사 대장의 사진 및 내용을 비교 확인하였다. 고래류 종동정
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한반도 연안 고래류 도감(NFRDI, 2007)
을 참고하였다. 고래류의 혼획 위치는 유통증명서에 기입된 위
∙경도를 적용하였고 위∙경도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진술
한 발견 위치를 기반으로 Google Earth Pro (Ver.7.3.2; Google, 
USA)를 사용하여 혼획 위치를 추정하였다. 혼획된 해역(서해·
남해·동해)의 경계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정의한 경계를 참고
하였으며 경계는 다음과 같다. 서해는 해남각(땅끝마을)에서 압
록강 하구까지, 남해는 달맞이 고개 팔각정(해월정)에서 해남각
(땅끝마을)까지, 동해는 두만강에서 달맞이 고개 팔각정(해월
정)까지로 참고하였다. 

결   과

혼획된 고래류의 종 구성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연안에서는 15종 12,262마리
의 고래류가 혼획되었다. 그 중 수염고래류는 참고래(Fin whale 
Balaenoptera physalus), 혹등고래(Humpback whale Megap-
tera novaeangliae), 브라이드고래(Bryde’s whale Balaenop-

tera brydei) 및 밍크고래(Common minke whale Balaenop-
tera acutorostrata)로 4종 517마리였고, 이빨고래류는 범고래
(Killer whale Orcinus orca)를 포함한 11종 11,732마리, 미분류 
고래류는 13마리였다(Table 1). 가장 많이 혼획된 종은 상괭이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로 8,291마리가 혼획되어 전체 혼획률 중 67.6%를 차지하였
다. 다음으로 참돌고래(Common dolphin Delphinus delphis)
가 2,919마리 23.8%, 밍크고래 551마리 4.2%, 낫돌고래(Pa-
cific white-sided dolphin Lagenorhynchus obliquidens) 377마
리 3.1%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전체 고래류 중 3% 이상
을 차지하는 상괭이, 참돌고래, 밍크고래, 낫돌고래를 국내 연안
에 출현하는 대표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4종에 대해 연∙월별, 
해역별, 어구별 혼획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월별 혼획 현황

국내 연안에서 가장 많이 혼획된 종은 상괭이, 참돌고래, 밍
크고래, 낫돌고래이었으며, 이들 4종에 대한 연∙월별 혼획 현황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상괭이는 2011년에 714마리가 혼획
되었으나 2012년은 2,207마리로 급증하였다. 2013년과 2014, 
2015년에는 2012년보다 감소하여 각각 1,435마리, 1,144마리, 

 Fig. 1. Monthly variation in number of the bycatch cetacean by species in the Korean waters from 2011 to 2017. (a)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b) Common dolphin Delphinus delphis, (C) Common minke whale Balaenoptera acutorostrata, (d) 
Pacific white-sided dolphin Lagenorhynchus obliqui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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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마리가 혼획되었다. 2016년에는 혼획이 694마리로 감소
하였고, 2017년에는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464마리가 혼획
되었다. 상괭이의 월별 혼획량 변동을 보면, 5월에 2,947마리
로 가장 많은 혼획량을 기록하였으며, 6월에도 1,626마리로 많
이 혼획되었다. 혼획량이 가장 많은 5월과 가장 낮은 8월을 비
교하였을 때 약 95.1배까지 차이가 나는 매우 높은 수치였다. 상
괭이의 혼획량은 여름, 가을, 겨울에는 비슷하였고 봄에 월등
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a). 참돌고래의 연별 혼획 
현황은 2011년의 경우 266마리였으나, 2012년과 2013년은 각
각 329마리, 357마리로 혼획이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전년
도보다 증가하여 496마리가 혼획되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는 428마리와 391마리로 점점 감소된 혼획량을 보였고, 2017
년은 652마리로 가장 많이 혼획되었다. 참돌고래의 월별 혼획
은, 1월∙2월에 비해 3월에는 혼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4월
에는 515마리로 가장 많은 혼획량을 보였다. 그 후 5월에는 329
마리로 4월에 비해 혼획이 감소했으며, 6월에는 70마리로 가장 
적은 혼획량을 기록하였다(Fig. 1b). 참돌고래의 혼획량은 상괭
이와 비교하였을 때, 개체수 차이는 크지만 봄에 혼획량이 가장 
높았으며 여름·가을·겨울은 봄보다 낮은 비슷한 혼획량을 보였
다. 밍크고래의 경우 연별 혼획량은 2014년에 50마리로 가장 
적은 혼획량을 보였고, 2012·2013·2014년과 비슷한 혼획량을 
보였다. 반면 2016년에 94마리로 가장 많이 혼획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2011년에 86마리로 많이 혼획되었다. 월별 혼획량은 
4월에 70마리로 연 중 가장 많은 혼획량을 기록하였고, 5월과 6
월에는 63, 52마리로 다시 감소하였다. 7월부터 10월에는 가장 
낮은 혼획량을 보이다가 11월과 12월에는 다시 증가 하여 각각 
38마리, 70마리를 기록했다(Fig. 1c).
낫돌고래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은 17마리-32마리가 혼
획되어 비교적 적은 혼획량을 보였지만, 2016년은 111마리, 
2017년은 140마리로 혼획량이 매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현황은 1월에 78마리가 혼획되었으나, 2월부터 7월까지 
혼획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8월-10월 사이에는 혼획된 낫
돌고래가 없었으나, 11월에 2마리가 혼획되었고 12월에는 198
마리로 가장 많은 혼획량을 기록했다. 낫돌고래는 상괭이와 참
돌고래와 다르게 겨울철에 혼획이 가장 많이 되었고, 봄·여름에
는 매우 적었으며 가을에는 혼획이 전무하였다(Fig. 1d). 

해역별 혼획

해역에 따른 상괭이, 참돌고래, 밍크고래, 낫돌고래의 혼획
량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해역별 혼획량을 보면 서해에서 
총 7,105마리로 가장 많은 혼획이 발생하였다. 이중 상괭이가 
7,034마리, 9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밍크고래와 기
타고래류는 각각 0.8%, 0.2%의 혼획률을 기록하였다. 남해에
서는 1,233마리가 혼획되어 다른 해역에 비해 혼획량이 적었
다. 남해에서는 서해와 같이 상괭이의 혼획률이 91.9%를 기록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밍크고래가 5.7%, 기타고래류 1.8%, 참
돌고래가 0.6%의 혼획률을 보였다. 동해에서 총 3,919마리가 
혼획되었는데 참돌고래의 혼획률이 74.3%로 가장 높았다. 다
음으로 밍크고래와 낫돌고래가 각각 9.7%와 9.6%의 혼획률을 
차지하였다. 기타고래류와 상괭이는 각각 3.3%와 3.0%의 혼
획률을 보였다. 밍크고래,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의 해역
별 분포를 보면, 상괭이는 서해, 남해, 동해 전역에서 혼획되었
으나 서해에서 집중적으로 혼획되었고 남해 또한 많은 혼획 분
포를 보였다(Fig. 2a). 참돌고래는 동해에서 대부분 혼획되었으
나 남해에서도 일부 혼획었으며 서해에서는 혼획이 발생하지 
않았다(Fig. 2b). 밍크고래는 전 해역에 걸쳐 혼획되었으나, 주
로 동해에서 많은 혼획 분포를 보였다(Fig. 2c). 낫돌고래의 경
우 밍크고래, 상괭이, 참돌고래와 다르게 동해에서만 혼획 분포
를 보였다(Fig. 2d). 

어구별 혼획 현황

국내 연안에서는 조업을 위해 다양한 어구가 사용되고 있는
데, 그 중 정치망과 자망, 안강망, 통발, 트롤에서 고래류의 혼
획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구별 고래 혼획량은 안강망에서 
6,776마리를 기록하여 가장 많았는데 이중 상괭이가 6,736마리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자망에서 2,246마리가 혼획
되었으며 참돌고래가 1,409마리로 가장 많이 혼획되었다. 정치
망과 트롤에선 각각 1,350마리와 962마리가 혼획되었는데 정
치망 또한 참돌고래가 1,080마리로 가장 많이 혼획된 종이었지
만, 트롤에선 상괭이가 932마리로 가장 많이 혼획되었다. 통발
에서는 531마리가 혼획되었으며 이중 참돌고래가 374마리로 
통발에서 가장 많은 혼획량을 보였다(Table 3).  
고래류 4종에 대한 어구별 혼획 경향을 보면(Fig. 3), 상괭이는 

Table 2. Bycaught number by species in each sea area

Common name Yellow Sea South Sea East Sea Unknown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7,034 1,133 119 5
Common dolphin 0 8 2,911 -
Common minke whale 60 70 381 -
Pacific white-sided dolphin 0 0 377 -
Others 11 22 131 -
Total 7,105 1,233 3,9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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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에서 82.9%로 가장 많은 혼획률을 차지하였다. 자망과 
트롤에서는 각각 5.0%와 11.5%의 혼획률을 기록하였으며, 정
치망에서는 0.5%의 혼획률을 차지하였다(Fig. 3a). 참돌고래는 
자망에서 49.0%의 높은 혼획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정치망
에서 37.5%, 통발에서 13.0%, 트롤에서 0.5%의 혼획률을 보였
다(Fig. 3b). 밍크고래는 정치망에서 43.5%, 통발에서 26.9%, 
자망에서 19.2%, 안강망에서 8.1%, 트롤에서 2.2%의 혼획률
을 보였다(Fig. 3c). 낫돌고래는 자망에서 91.4%의 높은 비율
로 혼획이 이루어졌으며, 자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

만 정치망에서 4.8%, 통발에서 2.7%, 트롤에서 1.1%의 혼획률
을 보였다(Fig. 3d).

고   찰

고시 시행 이후 국내에서 수염고래류 4종 517마리, 이빨고
래류 11종 11,732마리, 미분류 고래류 13마리가 혼획되었다. 
Sohn et al. (2012)은 2000-2010년 사이 국내 연안에서 수행
된 고래류 목시조사를 통해 총 11종의 고래류 분포를 보고하였

Fig. 2. Locations of bycaught animals by species from 2011 to 2017. (a)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b) 
Common dolphin Delphinus delphis, (C) Common minke whale Balaenoptera acutorostrata, (d) Pacific white-sided dolphin Lagenorhyn-
chus obliquidens.

Table 3. Number of bycaught cetacean species by fishing gear from 2011 to 2017

Common name Stow net Set net Gill net Pots Trawl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6,736 37 402 14 932
Common dolphin 0 1,080 1,409 374 15
Common minke whale 40 215 95 133 11
Pacific white-sided dolphin 0 18 340 10 4
Total 6,776 1,350 2,246 531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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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과거 각각 독립종으로 간주했던 긴부리참돌고래와 
짧은부리참돌고래를 최근에는 동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Cunha et al., 2015)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출현한 
주요 고래류는 10종이며, 향고래를 제외한 9종이 이번 연구에
서 확인된 고래종과 일치하였다. 

Kim et al. (2013)은 2011-2012년에 국내에서 혼획된 고래류 
12종을 보고하였는데 이중 긴부리돌고래가 오동정으로 확인되
어 이번 연구에서 참돌고래로 정정하였다. 또한 혼획 어구 미상 
및 미분류 고래류에 대한 정보를 추가 확보하여 누락된 혼획 개
체수를 정정하였다. 5년간 추가 확보된 혼획 자료로 인해 Kim 
et el. (2013)의 혼획 보고 이후 참고래, 범고래, 까치돌고래, 흑
범고래 혼획이 새로이 확인되었다.  
상괭이는 서해 및 남해 연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Zhang 

et al., 2004; Choi et al., 2010) 이는 상괭이가 집중적으로 혼
획된 위치(Fig. 2a)와도 일치한다.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에서 
대부분 혼획되었으며 동해에서 발생한 상괭이 혼획은 전체 중 
3.0%만 차지할 정도로 적었다(Table 2), 상괭이는 수심 70 m 
이내의 수심이 얕은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Reeves et al., 1997; 
Zhang et al., 2004). 하지만 동해는 수심이 얕은 대륙붕이 협소
하고 수심이 깊은 해역이 대부분이라 상괭이가 선호하는 서식 

환경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해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개체수
가 적으므로 혼획 또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괭이 
혼획이 대량 발생한 안강망 조업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서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어류를 잡는 방법으로 서해와 남해에
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 연안 어업에서의 주요 어구이다
(NFRDI, 2008). 안강망은 수심 80 m 이내에 설치하는데 서해
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주 서식 수심과 일치한다(Zhang et al., 
2004). 주로 상괭이는 4-6월에 혼획량이 증가하고 7-9월에 급
감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4월-6월 사이의 서해의 주 어획 
대상종은 새우류와 소형어류이다(Kim and Lee, 1996; Song et 
al., 2008). Park et al. (2002; 2011)은 혼획된 상괭이의 위내용
물을 분석하여 상괭이의 주요 먹이가 새우류 및 소형어류임을 
밝혔는데, 혼획 개체수가 증가하는 4-6월에 먹이를 따라 이동하
던 상괭이가 안강망에 혼획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업
법 시행령 제 45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안강망 금어기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신안군 영광군을 대상으로 2월, 7-8월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월별 상괭이 혼획 증감은 상괭이
가 많이 혼획되는 지역의 안강망 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기인한다. Park et al. (2015)은 2004/2005-2011년 사이에 
서해에 서식하는 상괭이 개체수가 약 70% 감소하였다고 보고

Fig. 3. Proportion of bycatch fishing gears by species from 2011 to 2017. (a)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asiaeorientalis, 
(b) Common dolphin Delphinus delphis, (C) Common minke whale Balaenoptera acutorostrata, (d) Pacific white-sided dolphin Lageno-
rhynchus obliqui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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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는 안강망에 의한 대량 혼획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
다. 이러한 상괭이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인해 해양수산부는 
2016년에 상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상괭이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상괭이 혼획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안강망에 의한 혼획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괭
이는 트롤에서 11.5%의 혼획률을 보였는데 대부분은 11월-12
월 사이 남해에서 혼획되었다. 상괭이가 혼획되는 트롤 어구는 
남해 경남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선권현망으로 조업시기는 
7월부터 12월 사이이다(Park and Lee, 1991). Fertl and Leath-
erwood (1997)은 고래류가 트롤 어구를 끌어올릴 때 주변에서 
때때로 출현한다고 보고하였고, Couperus (1997)는 트롤을 양
망시 부유하는 먹이생물을 먹기 위하여 고래류가 트롤 주변으
로 유인되며 혼획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남해안 기선권현
망의 주요 어획종은 멸치로 상괭이의 주 먹이 중 하나이다. 따
라서 상괭이가 트롤 조업 중에 유인되어 혼획에 이르게 되는 것
으로 보인다. 상괭이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혼획률이 급증
하였는데(Table 1), 이는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고래자원
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1년
의 경우 고시가 시행된 첫해여서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
으나 2012년에는 혼획 업무 담당자가 점차 고시내용을 숙지하
여 실제 혼획이 누락되지 않고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 상괭이는 
2016년부터 혼획 건수가 급감했는데 이는 2016년 9월 28일 이
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된 것이 기인한다. 해양생태
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괭이 같은 보호대상해
양생물은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혼획되어도 해양경
찰서에 신고하는 대신 해상 투기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혼획된 
개체수 보다 적게 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돌고래는 자망과 정치망에서의 혼획률이 높게 나타났다

(Fig. 3b). 동해의 자망 조업은 어종에 따라 투망하는 수심이 다
르므로(NFRDI, 2008), 전 층에서 조업을 하며, 주로 저녁에 투
망하여 아침에 양망을 한다. 참돌고래는 야간에 수직회유하여 
수심 100 m 이하로 상승하는 소형어류나 두족류를을 섭이 한
다(Pusineri et al., 2007; Perrin, 2009). 주로 밤에 먹이활동을 
하는 참돌고래와 조업시간이 일치하여 자망에서 많이 혼획된 
것으로 보인다. 자망 다음으로 정치망에서 많이 혼획된 참돌고
래는 대부분 여러 마리가 동시에 혼획되는 특성이 있었다. 동해 
정치망은 얕은 연안에서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어구로 주로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다(NFRDI, 2008). 참돌
고래는 무리 지어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lua et al., 
2001), 연안으로 이동하는 먹이를 쫓아 섭이 활동을 하다 정치
망 그물로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Yoo and Park (2009)은 동해 
서남부지역에서 연간 용승이 일어나며 Joo et al. (2014)은 연
중 3,4,5월에 일차생산량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인 후 줄어들
다가 9,10월에 다시 일차생산량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참돌고
래는 주로 용승이 강한 해역에서 출현한다고 알려져 있고, 용
승 해역으로 인한 영양혼합은 고래류에게 더 많은 먹이를 제공

할 수 있다(Jefferson et al., 201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연중 동
해에서 용승이 일어나지만 일차생산량이 가장 높은 3-5월에 먹
이량 또한 증가하여 참돌고래의 분포와 혼획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밍크고래는 연중 국내 전 해역에 출현하는 종으로(Fig. 2c), 동
해 연안에 약 1,100마리, 서해 연안에 약 1,600마리가 서식하
는 것으로 추정되어 서해의 추정개체수가 더 많다(Sohn et al., 
2001; Park et al., 2009). 그러나 동해에서 9.7%가 혼획된 반면 
서해에서는 0.8%만 혼획되어 동해에서의 혼획이 월등하게 많
았다(Table 2). Kim et al. (2004)은 서해는 최대 수심이 100 m
로 먹이생물 또한 넓게 분포하여 밍크고래도 전 해역에 두루 분
포하지만, 동해는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 대륙붕이 좁게 형성
되어 있어 먹이생물이 좁은 대륙붕을 따라 제한적으로 분포하
며 어구 좁은 대륙붕 연안에 밀집되어 있어 동해에서 혼획될 가
능성이 다른 해역에 비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밍크고래가 동해에서 가장 많이 혼획된 것으로 생각된다. 밍크
고래는 정치망에서 혼획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Fig. 3c) 정
치망은 동해 수심 50 m 이내의 수심이 얕은 해역에 부설되는 
고정형 어구로 연안에서 자주 출현하는 밍크고래(Jefferson et 
al., 2015)의 분포범위와 어구 부설장소가 겹친 결과에 따른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치망에서는 주로 3,4,5월에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는데, Wada (1989)와 Miyashita (1997)의 연구에 따
르면 북태평양 밍크고래의 분포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성숙 개체들은 4월에 연안으로 이동한다 하였다. 또
한 Song et al. (2010)에 따르면 동해에서는 체장이 작은 개체
일수록 연안에 있는 어구에 많이 걸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봄
철에 먹이를 따라 연안으로 이동하는 미성숙 밍크고래가 정치
망에 주로 혼획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것으로 파악된
다. 밍크고래는 12월에도 많은 개체가 혼획되는 반면 7-8월에
는 혼획량이 감소하였다(Fig. 1). Kim et al. (2004)은 밍크고래
의 먹이생물이 여름철에는 먼바다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먹이
생물을 따라 먼바다로 이동하여 연안에서 혼획된 개체수도 감
소하지만, 겨울철에 경우 많은 먹이생물이 연안 쪽으로 모여들
어 밍크고래 또한 연안에 설치된 어구에 혼획 될 가능성이 높다
고 제시하였다. 
낫돌고래는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은 고위도 외해
에서 주로 서식을 하며 일부 무리는 대륙붕과 인접한 연안 가까
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fferson et al., 2015). 우리
나라 동해안도 낫돌고래가 주로 분포하는 환경조건과 유사하여 
동해에서 출현(Sohn et al., 2012) 및 혼획되고있다. 동해에서만 
혼획 분포를 보인 낫돌고래는(Fig. 2d) 자망에서 거의 모든 혼획
이 이루어졌을 만큼 자망의 혼획 비율이 높았다(Fig. 3d). 동해
에서는 정치망을 제외한 어선 중 자망 어선의 사용이 가장 많았
으며(Yoon et al., 2014), 주로 표·중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
으로 하는 자망 어업은 낫돌고래의 분포 및 섭식영역과 겹쳐 자
망의 혼획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낫돌고래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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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시기는 12월부터 3월이였으며 8월부터 10월은 혼획된 
개체가 전무하였다(Fig. 1d). 낫돌고래는 계절에 따라 연안과 
외해로 이동 한다고 하였는데(Leatherwood, 1984; Jefferson et 
el., 2015), 국내에서 시기에 따른 낫돌고래의 극심한 혼획량 변
동 또한 낫돌고래의 계절적인 이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낫
돌고래는 연중 12월에 가장 많이 혼획되었다(Fig. 1d). Selzer 
and Payne (1988)은 낫돌고래가 주로 출현되는 수온은 12.0℃ 
이하 이며 염분은 31-33 ppt (Salinity in parts per thousand)라
고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낫
돌고래가 가장 많이 혼획된 12월-1월 수온 및 염분을 확인한 
결과 평균 수온은 약 11.3℃, 염분은 34.2 ppt였다. 이 결과로 
볼 때 낫돌고래가 주로 출현하는 수온과 유사하여 동해에서 12
월에 분포 및 혼획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겨울철에 외해
의 생산력이 떨어져 연안 쪽으로 이동한 해양생물을 따라 어구
가 밀집해 있는 연안으로 이동하여 12월에 혼획이 높아진 것으
로 생각된다(Kim et al., 2004). 다른 해와 다르게 낫돌고래는 
2016, 2017년도에 혼획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Table 1) 특히 
경북, 울산 지역에서 주로 혼획이 이루어졌다. 수산정보포털을 
통해 당시 경북, 울산지역 어종별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2016, 
2017년도의 경북, 울산지역 청어 생산량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
았다(MOF, 2016; 2017). 낫돌고래는 주로 표층, 중층에 서식
하는 오징어류와 청어, 정어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 떼를 섭이한
다고 알려져 있다(Brownell et al., 1999; NOAA, 2018). 국내
에서 출현하는 청어는 주로 동해에 분포하는데 수심 150 m 이
내 2-12℃의 수온에서 서식하며 산란기는 겨울철이다(NFRDI, 
2013). 주로 떼를 지어 이동하는 어류를 먹이로 섭이하며, 청
어와 서식수온 및 분포수심이 유사한 낫돌고래는 산란을 위해 
겨울철 동해로 이동하는 청어를 따라 혼획될 가능성이 있으며 
2016, 2017년도의 혼획량이 급증한 낫돌고래와 청어의 높은 생
산량은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연안에서 혼획
된 고래류의 현황을 통하여 우리바다에 분포하고 있는 고래종
을 확인하고, 연·월별, 해역별, 어구별 혼획 현황을 밝혔다. 종에 
따른 혼획 특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에 서식하는 고
래류의 혼획 저감을 위한 음향경고장치, 어구탈출망 등을 통한 
보존 방안 연구 및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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